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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영과 성자 본체의 영이 다르다.’는 말씀

을 들을 때,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혼미해져 주님

께 저를 깨우쳐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

었습니다. ‘완전히 깨닫게만 해 주시면 목숨 걸고 전

할게요.’ 라고　 말씀드릴 때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

다.>

*성자 예수님 말씀*

환희의 날이 곧 오리라.

성자 본체가 강림하여 

준비된 내 신부의 영들을 데리고 하늘로 간다.

성자 본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환희의 날이 곧 오

리라.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나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온다.

너희들이, 준비된 나의 신부의 영이 나를 볼 날이 온

다.

너희들이 그토록 이나 보고 싶어 하는, 

너희들이 그토록 이나 사랑하는 나! 

성자 본체의 얼굴을 볼 수 있느니라.

생각해 보아라. 

얼굴도 못 보고 뜨겁게 사랑만 키워 가다가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사랑하는 그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아라. 

가슴이 떨리지.

네가 나를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날이냐.

그 기적의 하루가 다가온다.

그 기적의 순간이 다가온다.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는 

나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신부여야만 한다.

꿈에서도 그토록 이나 그리웠던 

사랑하는 나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보아라.

나를 죽도록 사랑해서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는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니라.

너희들은 사람이고 즉 육이고, 나는 신이니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겠느냐.

천년만년 가도 못 만나.

오직 사랑으로 차원을 뚫고 넘어와서 나랑 만나는 

것이다. 

차원을 뚫는 사랑이니라.

육이 영이 되는 사랑,

육이 신이 되는 사랑,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휴거의 비밀이 사랑이라고 한 것이다.

너희의 육의 삶을 보아라.

잠 주관, 환경 주관, 시간 주관, 돈 주관, 

본능 주관 하지 않느냐.

예전의 너희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지 않느냐.

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육이 그만큼 변했다.

육이 변하니 영이 변했다.

육이 신의 삶을 사니 영이 변한다.

휴거의 영으로, 천상천국으로 올 수 있는 영으로 변

한다.

변화! 

육성에 의해 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신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귀하고 값지냐.

영원한 소망 아니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다시 한 번 사랑을 점검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

그러나 나는 아예 사랑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사랑하니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을 진정 사랑하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 

이 땅에 강림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나는 사랑의 본체니라. 



그러니 사랑에 얼마나 민감하겠느냐.

내가 사랑을 창조했으니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을 걸지 않겠느냐.

사랑은 목숨을 걸 때 그 사랑이 100%가 되는 것이

다.

100%의 사랑 그렇게 채워져야 완전한 사랑이다.

완전한 사랑!

그 아름다운 열매를 따 먹으러 나는 강림한다.

나의 사랑체들아.

가자.

천국으로!

내가 오는 그날까지 

향기 진동하는 맛있는 열매가 되어라.

그 열매의 이름은 사랑!

오직 사랑이니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답은 오직 ‘사랑’이니라.

우리 사랑 아름답게 이루어 보자.

6000년 만에 얻는 사랑의 열매

6000년 만에 열리는 사랑의 열매를 

나는 따 가지고 간다.

과즙이 풍부해야지.

맛있어야 해.

신부는 아름다워야 해.

향기 진동해야 해.

내가 곧 오니 꽃단장하고 기다려라,

나만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곧 만날 거야. 

안녕. 

주 예수. 


